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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market segments by fashion leadership and appearance interest and

compared each group in clothing benefits and makeup benefits pursued as well as makeup

behavior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0~30 women during September, 2012, and a

total of 302 surveys were analyzed. About 46.5% was in their twenties, and more than 39%

was students and 35.4% was office workers.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fashion leadership and appearance interest,

three groups were identified, fashion leader group, appearance interest group, and

uninterested group. Second, uninterested group showed the oldest average age among

three groups. Fashion leader group showed the higher proportion of students and

professional. Third, fashion leader group showed the highest mean score of self-esteem,

while uninterested group showed the lowest level. Fourth, fashion leader group pursued

attractive body image, social benefit, and individuality for clothing benefits, while

uninterested group valued convenience. Fifth, with respect to makeup benefits pursued,

fashion leader group presented a high level of esthetic, self-confidence, and functional

pursuit, whereas uninterested group showed the opposite. Sixth, respondents tended to

depend on internet most as cosmetic information sources, followed by family/friends, and

magazine in order. Implications for cosmetic business we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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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외모가 사회적 성공을 위해 두뇌만큼 중요하다는

연구조사1)와 같이 외모는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

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개인의 삶과 성공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의복과 화장은 외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보편화되고 유용한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이를 통한

이미지 변화는 사회적 성공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성

과 욕구를 표현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형성에 도움

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도

영향을 미쳐 내면적인 인성보다는 외적인 아름다움

을 더 중시하여 채용면접 시 평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2) 즉 현대인들은 더 이상 외모관리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외모관리가 사회적 성,

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한층 더 돋

보이게 하기 위하여 외모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3)

외모관리 행동은 다양하다 그 중 의복과 화장은.

가장 손쉬운 이미지 변신의 수단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결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켜 외모에 대

한 만족도를 높여 긍정적인 자기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화장은 의복에 비해.

간단하게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화장은 의복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상황과 문화를 반

영한다 최근 화장 트렌드 역시 다양한 스타일이 보.

여지고 있다 웰빙 자연주의의 영향으로 건강한 피. ,

부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내추럴 메이크업과

년대와 년대의 복고적 화장법이 스모키 메이1910 20

크업으로 재해석4)되어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 연

출에 적용되고 있다 이미지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컬러 역시 시즌마다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

여 변화되고 있어 의복과 마찬가지로 화장 역시 이

미지 연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복행동이 유행과 외모에 관심이 많은 패션리더

들에 의해 먼저 인식되고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화

장행동 또한 유행선도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행은 전문가 집단에 의한 영향력 보다는.

유행선도력을 가진 일반인들에 의해 대중들에게 전

파되는 영향력이 더 크다5)는 차원에서 볼 때 소비자

를 유행선도력에 따라 세분화하여 화장행동을 연구

하는 것은 화장품 업계의 마케팅적 측면에서 유행선

도자들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파급력을 행사할 수 있

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리라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유행선도력에 따라 군집별 의복추

구혜택6) 화장품 충동구매 행동, 7)8) 기초화장품 태도,
9) 색조화장품 구매 및 사용실태, 10) 등을 비교연구하

거나 외모관심도를 기준으로 세분집단을 구분하고

의복추구혜택11) 화장품 사용정도, 12) 화장품구매행동
13)14)등을 조사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유행선도.

력이나 외모관심도를 하나의 세분화 변수로 사용하

여 소비자의 의복 행동이나 화장행동을 각각 분리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의복행동과 화장행동을 동시,

에 고려한 토털패션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부족하다.

화장행동 또한 패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소

비행동으로 유행에 대한 인식과 외모에 대한 관심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분집단을 파악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유행선도력과 외모관심도를 중심으로 집.

단을 규명하고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자아

존중감과 같은 소비자 개인적 특성 외에도 의복에서

추구하는 혜택과 화장품에서 추구하는 혜택을 동시

에 비교해 보고 화장품 구매시 정보원 활용이나 구,

매비용 화장 정도 등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

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유행에 민감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

은 대에서 대 여성을 대상으로 유행의견선도력20 30

과 외모관심도에 따른 집단별 의복추구혜택과 화장

추구혜택 화장행도의 차이를 조사함으로써 화장품,

관련업체의 시장 세분화 전략 및 세분집단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화장품 또한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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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 중 하나로 유행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시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행

선도자들의 역할은 화장행동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화장품 시장에서도 외모 관.

심뿐만 아니라 유행선도력 성향을 동시에 세분화 변

수로 고려하여 세분집단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패

션뷰티산업 마케터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 배경.Ⅱ

유행선도력1.

유행선도력이란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패션스타일

채택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유행 과정에서 혁신적,

상품의 수용력이나 대중을 설득시키는 힘으로 정의

된다.15) 이러한 특성을 지닌 소비자를 유행선도자

혹은 유행변화촉진자라 한다.16) 유행선도력은 유행

혁신성과 유행의견선도력으로 구성되는데17) 유행혁

신성을 가진 유행혁신자는 새로운 스타일을 초기에

채택하여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개방적이고 모험심,

과 도전정신이 강해 혁신적 속성을 지닌 아이디어나

제품에 열광적이며 수용이 빠르고 채택한 혁신이,

실수로 판명되더라도 크게 좌절하지 않는 특징을 지

닌다.18) 다른 집단에 비해 혁신제품을 채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19)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는 시각적 전달자로 사람들에게 새로움과 흥

미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유행의견선도력.

을 지닌 유행의견선도자들은 새로운 유행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언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비선도자들 보다 패션에 대해 높은 관여도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매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0) 따라서

유행선도자들은 패션상품의 새로운 정보 및 이미지

를 전달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패션마

케터들에게 중요한 목표시장이 되고 있다.

유행선도력을 세분화변수로 활용한 연구로 최수

경 최미옥, 21)은 유행선도력을 유행의사선도력과 유

행혁신성으로 추출하고 유행혁신성과 유행의사선도,

력이 모두 높은 집단을 유행이중선도자 유행의사선,

도력만 높은 집단을 유행의사선도자 유행혁신성만,

높은 집단을 유행혁신자 모두 낮은 집단을 유행지,

체자로 분류하였다 유행이중선도자 집단은 화장품.

충동구매 성향이 높고 화장 자심감이나 화장흥미도

가 높게 나타난 반면 유행지체자 집단은 화장품 충,

동구매나 화장자신감 화장흥미에서 낮게 나타나 집,

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김경화 김덕하. , 22)는 실버

세대 여성을 유행선도력 점수에 따라 유행선도자 집

단 상위 유행추종자 집단 중간 유행지( 25%), ( 50%),

체자 집단 하위 으로 명명하고 집단별 기초화( 25%) ,

장품 사용현황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유행선도자 집.

단은 유행추종자나 유행지체자에 비해 기초 화장품

및 스킨케어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으며 기초 화,

장품의 구매 빈도가 높고 더 많은 기초화장품을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여성들의 색조화장품.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연구23)에서도 유행선도력이 높

을수록 색조화장품에 대한 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구매 시 자신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조윤정 고애란, 24)은 대의 기혼여성을 대상20~40

으로 유행선도력을 유행 혁신성과 유행 의견선도력

으로 추출하고 점수에 따라 혁신적 전달자 유행혁, ,

신자 유행의견선도자 유행추종자 유행무관심자의, , ,

가지 집단으로 분류하고 의복추구혜택의 차이를5 ,

비교하였다 다섯 가지 의복추구혜택 요인 자아표현. ( /

개성추구 브랜드가치추구 가격추구 품위 점잖음, , , /

추구 품질추구 중 혁신적 전달자와 유행혁신자 집, )

단은 자아표현 개성추구 성향이 타 집단에 비해 높/

게 나타나 유행선도력이 높을수록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려는 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의복구매비.

용에서도 혁신적 전달자와 유행혁신자 유행의견선,

도자 집단은 유행추종자나 유행무관심 집단에 비해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행선도력 성향이 높,

을수록 외모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

다 결과적으로 유행 혁신성향이 높을수록 화장에.

대한 관심이나 화장행동에 적극적이며 의복행동에,

서도 자신을 표현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지출비 또한

높아 외모관리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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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관심도2.

외모는 체격 얼굴 생김새 의복 화장 액세서리, , , , ,

건강상태 체취 등의 신체적 특징으로 타인을 지각,

하는 단서로 사용된다 지각된 이미지는 평가자의.

정보처리과정을 거쳐 저장되고 대인지각과 사회적

역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외모는 자신에 대.

한 외관적 정보를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결

정적인 요인으로 외적인 아름다움에 의해 다른 특성

까지 긍정적으로 지각되는 후광효과를 지니기도 한

다.25)

외모관심도란 외모 향상을 위해 의복과 화장 장,

신구 등과 같은 신체 장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흥미

를 가지는 정도라 할 수 있다.26) 의복과 화장행동은

개인의 이미지 형성을 위한 외모관리행동의 하나로

개인의 외모관심 정도에 따라 의복과 화장에서 추구

하는 혜택이 다를 것이며 외모관리행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모에 대한 미적.

기준은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 의해 결정되·

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 또한 이러한

기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홍병숙 백인선. , 27)

에 의하면 어떤 문화에서든지 이상적 외모는 그 시

대의 미적 기준에 의해 내면화되고 사회적 비교에

의해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며 이상적 모습이 되기,

위해 의복이나 화장과 같은 외모관리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듯 최근.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동안열풍으로 인해 경기침체

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28)

문혜경 유태순, 29)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외모관

심도와 자아존중감에 따른 의복태도 및 화장사용 정

도를 조사하였는데 외모관심도와 자아 존중감이 높,

은 집단은 반대 집단에 비해 유행성과 흥미성과 같

은 의복태도가 높게 나타났고 평상시 기초나 색조,

화장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

존중감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동조성이

높게 나타났고 외모관심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0)에서도 신체

만족도와 외모관심이 높을수록 다이어트 헤어스타,

일링 화장 운동 등 외모관리 행동에 적극적이며, ,

심미성 유행성 유명상표에 대한 의복추구혜택이, ,

높게 나타났다 정은주. 31)의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도 외모관심도가 높을수록 다양한 화

장품을 사용하고 화장품 구입비용과 빈도 또한 높,

게 나타났다 외모관심도가 높을수록 외모관리에 많.

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옥련 박주. ,

현32)은 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10~50

외모관심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행추구집단이

외모관심도가 가장 높은 반면 보수 경제지향집단이, /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외모에.

관심이 많을수록 그리고 유행지향적 성향을 지닐수

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복행동과 화장행동을 수행

할 것으로 보인다.

추구혜택3.

혜택이란 특정 제품의 속성에 대하여 소비자가 주

관적으로 느끼는 요구 또는 욕구로 소비자가 제품사

용 시 원하는 주관적 보상이나 기대하는 긍정적 결

과를 의미한다.33) 상품 평가기준의 한 차원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상품으로부터 얻고자하

는 효용이며 소비자들의 제품선택 의사결정과 밀접,

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상품이 제공하는 효용이 소

비자가 추구하는 효용과 맞을 때 구매가 이루어지게

된다.34) 이러한 추구혜택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획득하고자 하는 핵심요소로 언제나 일정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는 상황이나 소비자 특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35)

제품을 통해 추구하는 혜택은 쇼핑성향36)이나 유

행선도력37)38) 외모관심도, 39)와 라이프스타일40)에 따

른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의복추구혜택은 개성 편안함 경제성, , ,

심미성 등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요인은 소비

자들이 의복을 선택함에 있어 얻고자 하는 가장 보

편적인 혜택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장추구혜택에 대한 연구는 아직 다양하게 전개

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경제성 심미성 개성 기능, , ,

성 유행, 41)42)등의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의복추구혜

택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은 화장을 통한 다양한 혜

택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복추구혜택과 화장추구혜택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승희 임숙자, 43)는 유행선도력에 따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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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유행이중선도자 유행선도자 유행추종자 유행( , , ,

지체자 으로 분류하여 의복추구혜택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유행선도력이 높은 집단에서 개성과 유행성

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유행지체자와 추종자,

집단에서는 의류제품에 대한 활동성을 추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김용숙. 44)은 화장추구혜택을 자신감,

개성 아름다움 체면유지 결점보완의 가지 요인으, , , 5

로 추출한 후 대 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아름다10 ~50

움추구집단 결점보완추구집단 개성추구집단 자신, , ,

감추구집단의 개 군집별 화장품 사용 정도의 차이4

를 분석하였다 아름다움 추구집단이 기초화장품. ,

색조화장품 기능성화장품의 사용 정도가 가장 높았,

으며 결점보완 집단은 기능성 화장품 사용 정도가, ,

개성추구집단은 색조화장품 사용 정도가 높은 반면,

자신감추구집단은 화장품 사용 정도가 가장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름다움과 개성을.

추구하는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색조 화장

품을 이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결점보완,

집단은 색조화장보다 기능성화장품을 통해 피부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결점을 없애려는 행동을 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김현희 김용숙. , 45)은 패션에 관여도가

가장 높은 고관여 집단에서 화장추구혜택의 네 가지

요인 자기만족 결점보완 유행추종 타인에 대한 예( , , ,

의 모두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행에) ,

관심이 높을수록 화장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추구함

을 알 수 있다.

화장행동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분인 얼굴을 아름

답게 가꾸는 행위 일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

시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자아이미지를 표현하는 행

동을 의미한다 또한 에티켓이나 품위를 지키기 위.

한 사회적동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며 자신

의 결점을 보완하여 개성과 자신감을 나타내는 역할

을 한다.46) 이와 같은 화장행동을 함에 있어 심리적

기대감을 표현하는 추구혜택은 유행선도력과 외모관

심도에 따라 얻고자하는 혜택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

며 화장품 사용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

다.

연구 방법.Ⅲ

연구문제1.

본 연구는 유행선도력과 외모관심도에 따른 집단

별 의복과 화장추구혜택 화장행동을 알아보고자 한,

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유행선도력과 외모관심도에 따른 집단1.

을 유형화하고 각 집단별 인구통계적 특성과 자아존

중감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유행선도력과 외모관심도 집단별 추구2.

혜택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유행선도력과 외모관심도 집단별 화장3.

행동의 차이를 알아본다.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2.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유행선도력은 홍69 .

금희 유정, 47)의 연구와 장미순48)의 연구를 바탕으로

유행의견선도력 문항과 유행혁신성 문항으로 나누7 5

어 측정하였다 외모관심도는 김은주. 49) 김정우, 50)의

문항을 기초로 총 문항이 사용되었고 자아존중감6 ,

은 이윤정51) 김남희 최수일, , 52)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항이 사용되었다 의복추구혜택은 황진숙7 . 53)54)의

연구 연구를 바탕으로 문항을 포함하였고 화장추17 ,

구혜택은 김용숙55)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위의 문20 .

항들은 리커트 타입의 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전5 (1=

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화장행동은 이현, 5= ).

정 김미영, 56)의 연구를 참고로 기초화장 피부화장, ,

색조화장의 단계로 나누어 평소 외출 시 일반적으3

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화장품.

구매 시 필요한 정보처와 구매 장소를 묻는 문항과

인구통계적 변인을 포함하였다.

자료분석은 을 이용하여 연구문제 확인SPSS 18.0

을 위해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

증(Cronbach's α 기술통계분석 분산분석), , (Duncan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test), .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7 4

11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3.

본 연구는 년 월 대구 경북 경남에 거주하2012 9 , ,

는 대 여성을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법을 이20~30

용하여 설문지 부를 배부하였고 그 중 부가330 , 311

회수되었다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부가 최. 302

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는 대 초반이 대 후반20 39.2%, 20

대 초반 대 후반 로 구성7.3%, 30 23.6%, 30 29.9%

되었다 학생과 사무직이 각각 와 로. 39.4% 35.4%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직 주부 기타 판매서, / ,

비스 자영업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만/ . 100

원 이하가 를 차지하였고 만원 만원42.1% , 101 ~200

이하 만원 이하 만원22.5%, 201~300 21.5%, 301

이상이 이었다 개인별 월평균 화장품 구입비13.9% .

용은 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만원2~5 (37.7%), 5~7

사이가 로 다음을 차지하였다26.2% .

연구 결과 및 논의.Ⅳ

유행선도력과 외모관심도에 따른 집단 유형1.

및 각 집단별 인구통계적 특성과 자아존중

감의 차이

유행선도력과 외모관심도에 따른 집단 유형1)

유행선도력과 외모관심도에 따른 집단 유형을 파

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유행선도.

력은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신뢰도 설명( 0.96,

력 외모관심도 또한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어69%),

신뢰도 설명력 로 나타났다 표 기0.90, 67.6% < 1>.

존의 선행연구57)58)59)에서는 유행선도력을 유행의견

선도력과 유행혁신성 두 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하

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일 차원으로 추출되었다.

이는 유행의견선도력과 유행혁신성이 패션과 관련된

하나의 지표로 인식되고 특히 세대 여성에게, 2030

최신 스타일에 대한 관심정도나 정보력은 패션리더

성향으로 인지되어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유행선도력과 외모관심도의 두 요인을 중심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와 같이K-mean < 2>

세 집단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유행선도력과.

외모관심도가 모두 높은 집단을 유행선도집단' '(124

명 으로 외모관심도는 높으나 유행선도력이, 41%) ,

낮은 집단을 외모관심집단 명 유행선도' '(124 , 41%),

력과 외모관심도가 모두 낮은 집단을 무관심집단'

명 으로 명명하였다 무관심집단이 상대적'(54 , 18%) .

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조사 대상자가 대 여20, 30

성으로 비교적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아름다운

외모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가꾸고자 하는 욕구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유행선도력과 외모관심도에 따른 각 집단별2)

인구통계적 특성

먼저 세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과< 3>

같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무관심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연령을 나타

내었다 유행선도집단과 외모관심집단이 무관심집단.

에 비해 연령이 낮은 이유는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고 대학생활이나 사회 초년생으로 사회생활을 시

작하면서 외모를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층일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Rudd & Lennon6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직업에서도 유행선도집단과 외모관심집단의 경우 학

생의 분포가 기댓값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

의 분포와 상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행선도집단.

의 경우 전문직과 판매서비스 자영업에서도 기댓값, /

보다 높은 관측값을 나타내어 전문 직업을 지닌 여

성이 패션에 민감하면서 외모에도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무관심집단에서는 사무직과 주부의 빈

도가 기댓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행선도집단과 외모관심집단 집단은 월평균소득

만 원 이하의 관측값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100 ,

이는 응답자 명 중 명이 학생으로 실질적인302 119

소득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아르바이

트에 의한 소득의 결과로 보인다 또한 유행선도집.

단은 월평균 만 원 이상의 분포가 기대값 높게300

나타났는데 이는 직업의 유형과 연관된 것으로 보,

인다 전체적인 학생의 비율이 높았지만 유행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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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tor analysis of fashion leadership and appearance interest

Construct Items
Mean
(SD)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α)

Fashion
leadership

I am one of the people who buy new trendy clothing
first.

2.75
(1.02)

.90

8.27
(69%)
(α=0.96)

I usually talk to people about the fashion trend, rather
than listening from others.

2.99
(.95)

.89

I think that I know more about fashion trends than
others.

3.13
(.92)

.89

The clothing I have leads the fashion.
2.75
(.96)

.88

Friends often ask me about trends or new styles.
3.13
(.98)

.86

I have a pretty big fashion influence among my
friends.

2.91
(.94)

.86

I feel great when people ask me about fashion
trends.

3.19
(.95)

.84

I have experience of talking to many people about
the trendy fashion style.

3.08
(.99)

.84

I enjoy buying clothes in new styles and trying them
on, which is important to me.

3.13
(1.03)

.82

I often go to shops to see if there are new clothes.
3.26
(1.09)

.73

Once I see a new style, I want to wear it even
though no one wears it.

3.22
(1.08)

.72

I like to stand out more than others by wearing the
latest fashion style.

3.25
(1.04)

.71

Appearance
interest

When putting on clothing, I do not care what it is.(R)
2.20
(.99)

.78

4.05
(67.6%)
(α=0.90)

If I do not like my outfit, it bothers me.
4.06
(.87)

.88

I have no interest in appearance at all.(R)
1.85
(.86)

.82

Before standing in front of others, I always check if I
look ok.

3.85
(.83)

.86

It is important to look beautiful.
3.94
(.78)

.84

It takes long time for me to get ready before going
out.

3.25
(.94)

.76

<Table 2> Differences of classified groups by fashion leadership and appearance interest

Mean
(SD)

Fashion
leader group (41%)

Appearance
interest group (41%)

Uninterested
group (18%)

F

Fashion
leadership

3.07
(.82)

3.80 A 2.83 B 1.90 C 398.60***

Appearance
interest

3.84
(.72)

4.45 A 3.71 B 2.76 C 369.76***

Note: A, B, C =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by Duncan test.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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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경우 전문직이나 개인사업을 하는 직업군의

비율이 높아 고소득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 .

면 무관심집단에서는 평균소득 만 원 이상부터100

골고루 분포되었다.

유행선도력과 외모관심도 집단별 자아존중감3)

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of classified groups in demographics

Variables

Fashion

leader group

(41%)

Appearance

interest group

(41%)

Uninterested

group

(18%)

Total Test

Age (F) 28.02B 27.26B 34.96A 28.95 29.83***

Occupations (X2)

Office Worker 31a(44)b 43(44) 33(19) 107

77.61***

Professional 21(13.1) 8(13.1) 3(5.8) 32

Services /Entrepreneur 14(8.6) 6(8.6) 1(3.8) 21

Student 56(48.9) 60(48.9) 3(21.2) 119

Housewife/Others 2(9.4) 7(9.4) 14(4.2) 23

Monthly income (X2)

Less than 1,000,000 won 56(52.2) 61(52.2) 10(22.6) 127

19.21**
1,010,000~2,000,000 won 23(27.9) 29(27.9) 16(12.2) 68

2,010,000~3,000,000 won 24(26.7) 23(26.7) 18(11.6) 65

More than 3,000,000 won 21(17.2) 11(17.2) 10(7.6) 42

Note: a = Observed frequencies, b = Expected frequencies

<Table 4> Factor analysis of Self-esteem

Factor Items
Mean

(SD)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α)

Positive

I think I am an important person.
3.99

(.75)
.879

4.42

(63.11%)

(α=0.91)

I think I am a valuable person.
4.00

(.72)
.852

I think I have lots of merits.
3.85

(.77)
.871

I tend to think about myself positively.
3.89

(.78)
.837

I can do anything that I decide to do.
3.53

(.83)
.750

Negative

I regard myself as a failure.
2.13

(.83)
.663

1.09

(15.63%)

(α=0.86)Sometimes I consider myself to be

useless.

2.03

(.89)
.636

먼저 집단별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비교하기 전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총 문항을 요인분< 4>. 7

석한 결과 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가지 요인, 2

으로 도출되었다 총설명력 긍정적 자아는( 78.74%).

각 문항별 이상의 평균값을 나타내어 응답자3.53 ,

들이 비교적 높은 자아 존중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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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와 같이 군집별 자아존중감 차이에서 유행< 5>

선도집단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게 나타나 사회적 자아존중감,

이 높을수록 패션 트랜드 수용도가 높다는 신수래,

류숙희6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세 집단 중 무관.

심집단이 긍정적 자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행선도력과 외모관심도에 따른 집단별2.

추구혜택의 차이

유행선도력과 외모관심도에 따른 집단별1)

의복추구혜택의 차이

집단별 의복추구혜택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먼

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가지 요인으로 도출. 4

되었다 설명력 요인 은 나의 역할이나 직( 71.2%). 1

업 계층이나 내가 속한 집단원들의 기준에 맞게, ,

패션지향적인 이미지를 위해 유행에 맞추어 옷을,

착용한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사회지향으로 명명’

하였다 요인 는 이상적인 체형으로 보이거나 체형. 2 ,

의 장점을 돋보이게 하거나 신체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옷을 선택한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이상‘

적 신체이미지 추구라 명명하였다 요인 은 옷을’ . 3

살 때 유행보다는 신체를 편안하게 하고 착용감이,

좋고 편한 옷을 고른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편의, ‘

추구라 명명하였으며 요인 는 많은 사람들이 입는’ , 4

스타일과는 다른 독특하거나 특이한 옷을 구매한다,

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개성추구로 명명하였다 각' ' .

요인별 신뢰도는 로 각각 나0.82, 0.87, 0.74. 0.57

타났다.

집단별 차이로는 표 과 같이 유행선도집단< 6>

<Table 5> Differences of classified groups in self-esteem

Self-esteem
Mean

(SD)

Fashion

leader group

(41%)

Appearance

interest group

(41%)

Uninterested

group

(18%)

F

Positive 3.85(.66) 4.22 A 3.67 B 3.41 C 47.80***

Negative 2.08(.81) 1.81 B 2.28 A 2.22 A 12.58***

Note: A, B, C =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by Duncan test.

***p < .001

이 사회지향 이상적 신체이미지 개성추구 세 요인, ,

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자신의 체형을

보완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고자 하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유행에 적합하면서도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

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유행혁신성이 높을수록 개성표현 성향이

높다는 조윤정 고애란, 62)의 연구를 지지한다 무관심.

집단은 편의추구 요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

행선도집단과는 상반되게 의복선택 시 사회적 역할

이나 유행 이상적 표현보다는 편안함과 활동성을,

가장 중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외모관심집단은 가. 4

지 요인 모두가 유행선도집단과 무관심집단의 중간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무관심집단보다는.

의복을 통한 다양한 혜택을 추구하고 있지만 유행선

도집단에 비해서는 이상적 신체나 개성 사회적 인,

식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유행선도자로부터 확

인된 패션 경향을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복을

선택하는 패션 추종자의 성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유행선도력과 외모관심도에 따른 집단별2)

화장추구혜택의 차이

화장추구혜택을 요인분석한 결과 총 개의 요인으3

로 추출되었다 설명력 화장을 통한 자신감( 72.3%).

및 가치상승 스트레스 해소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은 자신감추구로 명명하였고 요인 는 화사하1 ' ' , 2

고 사랑스럽고 여성스럽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아름다움추구 요인 은 피부보호나 결점보완으로' ', 3

구성되어 기능성 추구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별 신' ' .

뢰도는 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평균.96, .90, .66 .

값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상의 높은 평균값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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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s of classified groups in clothing benefits sought

Factors
Mean

(SD)

Fashion

leader group

(41%)

Appearance

interest group

(41%)

Uninterested

group

(18%)

F

Social benefit
3.15

(.73)
3.62 A 2.99 B 2.44 C 83.33***

Attractive body image

pursuit

3.54

(.71)
4.03 A 3.41 B 2.71 C 122.22***

Convenience pursuit
3.34

(.72)
2.98 B 3.42 B 3.98 A 48.86***

Individuality pursuit
2.67

(1.36)
3.40 A 2.38 B 1.63 C 47.63***

Note: A, B, C =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by Duncan test.

***p < .001

<Table 7> Differences of classified groups in makeup benefits sought

Factors
Mean

(SD)

Fashion

leader group

(41%)

Appearance

interest group

(41%)

Uninterested

group

(18%)

F

Self-confidence

pursuit
3.44(.80) 4.00 A 3.32 B 2.43 C 145.81***

Aesthetic pursuit 3.73(.64) 4.16 A 3.58 B 3.10 C 93.93***

Functionality pursuit 3.55(.88) 3.84 A 3.50 B 3.00 C 19.76***

Note: A, B, C =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by Duncan test.

***p < .001

나타내어 응답자들이 비교적 화장을 통해 다양한 혜

택을 추구함을 알 수 있다.

집단별 차이를 비교해보면 표 과 같이 유행, < 7>

선도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화장을 통해 자심

감과 아름다움 결점보완을 동시에 고려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외모관심집단은 유행선도집단과 유사하지만.

약간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무관심집단은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으나 아름다움추구

요인의 평균값 이 다른 요인에 비해 높게 나(M=3.1)

타나 화장을 통해 자신감이나 기능적인 면을 중요하

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기본

적인 욕구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성.

이라면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본능에 의한 것이라

사료되며 의복에 비해 손쉽게 변화를 추구할 수 있,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집단별 화장행동의 차이3.

집단별 화장품 관련 정보원과 화장품 구매비1)

용의 차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화장품에 대한 매체 활용

도를 살펴보면 인터넷 과 가족 친구, (M=4.08) / (M=

잡지 판매사원 등이 주로3.86) (M=3.26), (M=3.01)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경우 화.

장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최신 유행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어 대 여성에게 필수적인 정보원임을20~30

알 수 있다 판매원의 경우 직접적인 대면에도 불구.

하고 정보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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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이 인터넷 검색과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얻

은 지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하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 집단의 화장품 정보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구체적으로 유행선< 8>.

도집단의 경우 다양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관심집단과 대조를 보였다 유행선도집단의 특성.

상 화장품 선택 시에도 새로운 제품과 자신에게 적

합한 정보를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탐색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 집단은 잡지와 인터넷의 활.

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잡지의 경우 다른 매,

체에 비해 최신 유행 아이템과 패션뷰티 관련 정보

를 세밀한 부분까지 담고 있으며 인터넷은 화장품,

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외모관심집단은 전체.

평균과 유사하게 인터넷 기족 친구 잡지의 순으로, / ,

매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관심집단에서.

는 정보원의 활용도가 세 집단 중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이는 많은 매체를 활용하여 유행하고 있는 새로.

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어 신제품을 사용하기 보

다는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변화를 싫어하는 성향으로 보인다 인터넷과 가족. /

친구 정보원의 활용이 전체 평균보다는 낮으나 보통

이상의 평균값을 나타내어 무관심집단으로의 접근,

을 위한 주요 매체임을 알 수 있다 라디오와 신문. ,

판매원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Table 8> Differences of classified groups in cosmetic information sources

Info.

Source

Mean

(SD)

Fashion

leader group

(41%)

Appearance

interest group

(41%)

Uninterested

group

(18%)

F

TV 2.92(1.07) 3.18 A 2.91 A 2.35 B 11.97***

Radio 1.32(.59) 1.35 1.33 1.26 .43(n.s)

Newspaper 1.49(.81) 1.50 1.55 1.35 1.10(n.s)

Magazine 3.26(1.15) 3.8 A 3.16 B 2.28 C 43.38***

Internet 4.08(.96) 4.36 A 4.09 B 3.39 C 22.11***

Family/Friend 3.86(.75) 4.03 A 3.82 A 3.56 B 8.21***

Salesperson 3.01(.98) 3.10 2.90 3.04 1.24(n.s)

Note: A, B, C =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by Duncan test.

***p < .001

화장품 구매비용에서는 무관심집단이 다른 두 집

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심집단 역시 화장품 구매비용이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 초반의 분포, 20

가 높은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외모.

에는 관심이 많으나 아직 화장법이 미숙하여 자신에

게 어울리는 화장 방법을 모르거나 화장품 사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화장품 사용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유행선도집단은 다른 집단.

에 비해 지출하는 비용이 높은 편으로 이러한 결과,

는 유행선도력이 높을수록 화장품 지출비가 높다는

김경화 김덕하, 6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집단별 화장품 사용의 차이2)

평소 외출 시 사용하는 화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초화장품 종 스킨 아이크림 에센스 로션 영양6 ( , , , ,

크림 썬베이스 피부화장품 종 메이크업베이스, ), 3 ( ,

파운데이션 파우더 색조화장품 종 아이새도우, ), 5 ( ,

아이라인 마스카라 블러셔 립메이크업 으로 분류, , , )

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모두 체크하게

한 후 각각 총점을 구하였다 표 과 같이 유행. < 10>

선도집단은 기초화장 피부화장 색조화장에서 모두, ,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양

한 화장품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부 및 외모를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모관심집단의 경우.

기초화장품은 평균 종 피부화장은 평균 종 색4 , 1.6 ,

조화장도 평균 개 이상을 사용하여 기초화장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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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fferences of classified groups in cosmetics purchasing cost

Variables

Fashion

leader group

(41%)

Appearance

interest group

(41%)

Uninterested

group

(18%)

Total Test

Cosmetic expense (X2)

Less than 20,000 won 9a(18.1)b 20(18.1) 15(7.8) 44

37.14***
20,000~50,000 won 35(46.8) 51(46.8) 28(20.4) 114

50,000~70,000 won 39(32.4) 31(32.4) 9(14.2) 79

More than 70,000 won 41(26.7) 22(26.7) 2(11.6) 65

Note: a = Observed frequencies, b = Expected frequencies

<Table 10> Differences of classified groups in makeup behaviors

Types of Make-up
Mean

(SD)

Fashion

leader group

(41%)

Appearance

interest group

(41%)

Uninterested

group

(18%)

F

Fundamental

Makeup
4.39(1.33) 4.73 A 4.09 B 4.33 B 7.53***

Skin Makeup 1.73(.81) 2.0 A 1.66 B 1.28 C 17.50***

Color Makeup 3.19(1.62) 4.10 A 3.09 B 1.37 C 83.49***

Note: A, B, C =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by Duncan test.

***p < .001

통한 기본적인 피부 관리와 함께 색조화장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 집단은 외.

모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다양한 유행화장을 습득하

여 개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무관심집단은 피부화장이나 색조화장은 기본적인

것만 사용하는 반면 기초화장에서는 다른 두 집단,

과 유사하게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기초화장에 많

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집단의 경우.

많은 화장을 통해 개성이나 자신감을 얻고자 하기

보다는 동안미인 피부미인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초화장에

신경 씀으로써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결과로 보여 진다 무관심집단의 경우 색조화.

장 중 립 메이크업을 제외한 다른 화장품의 사용이

매우 적었는데 유행선도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사용,

하는 화장품의 종류가 적다는 김경화 김덕하, 6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결론 및 제언.Ⅴ

본 연구는 대 여성을 대상으로 유행선도력20~30

과 외모관심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집단별

개인적 특성 및 의복추구혜택 화장추구혜택 화장행,

동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유행선도력과 외모관심도를 요인분석한 결,

과 유행선도력과 외모관심도는 단일요인으로 추출,

되었으며 두 요인을 이용하여 군집분석한 결과 유,

행선도력과 외모관심도가 모두 높은 유행선도집단,

외모관심도만 높은 외모관심집단 그리고 유행선도,

력과 외모관심도가 모두 낮은 무관심집단으로 구분

하였다.

둘째 연령차이에서는 무관심집단의 평균 연령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유행선도집단과 외모관심집단에서 학생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났으며 무관심집단은 사무직과 주부의 비율

이 높았다. 유행선도집단은 만원 미만과 만1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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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상의 월평균소득에서 기댓값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고 외모관심집단은 대 학생의 분포가 높, 20

아 비교적 소득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집단별 자아존중감의 차이 비교에서 유행선,

도집단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어 유행선도자로

서의 특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무관심,

집단이 세 집단 중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넷째 의복추구혜택은 사회지향 이상적 신체이미, ,

지 편의 개성추구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유행, , 4 ,

선도집단은 편의성보다는 이상적 신체이미지추구를

가장 중요시하며 사회적 적합성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의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관심.

집단은 유행선도집단과는 정반대로 편안함과 착용감

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

관심집단은 유행선도집단보다는 낮으나 매력적인 신

체 표현을 중시하고 반면 의복의 편의성을 중요하,

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화장추구혜택은 자신감추구 아름다움추, ,

구 기능성추구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유행선, 3 ,

도집단의 경우 요인 모두 높게 나타나 화장을 통해3

복합적인 혜택을 추구함을 알 수 있다 무관심집단.

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었지

만 자신의 여성스러움과 화사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자 하였다.

여섯째 집단별 화장품 정보수집을 위해 활용하는,

정보원으로 인터넷과 가족 친구 잡지 순으로 높게/ ,

활용되고 있었다 집단별 차이로 유행선도집단은. ,

인터넷과 잡지의 활용도가 높을 뿐만아니라 전반적

으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심집단의 경우 전체 평균과.

유사한 평균값을 보였다 무관심집단은 다른 두 집.

단에 비해 정보원활용이 비교적 낮으나 가족 친구, /

의 활용도가 인터넷보다도 높게 나타나 무관심집단

에게는 소비자 중심적 정보원 활용이 중요함을 시사

한다 화장품 구매비용은 유행선도집단에서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모관심집단은 대 학생의. 20

분포가 높아 비교적 소득이 낮고 화장품 구매에 낮,

은 비용을 지출하는 편이었다.

일곱째 화장행동을 기초화장 피부화장 색조화장, , ,

으로 분류하여 집단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행선,

도집단은 외출 시 기초화장뿐만 아니라 피부화장,

색조화장까지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하여 자신을 연

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관심집단은 피부화장이.

나 색조화장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평균

값을 나타냈으나 기초화장에서는 외모관심집단보다

도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기본적인 기초화장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행선도집단은 대의 패션리더로 구성된 것20~30

으로 보인다 이들은 의복 착용 시 자신의 체형을.

고려하며 사회적 테두리 안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표

현하고자 한다 화장행동에서도 가장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며 화장을 통해 미적 혜택과 기능적 혜택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얻고자 한다 이 집단은 다양한 매.

체를 활용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자아 존중감이 높은

집단으로 정혜영65)의 연구에서 밝힌 패션리더 성향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패션뷰티업계에서도 이 집.

단을 일차적인 표적시장으로 포지셔닝하여야 할 것

이다 동일한 연령집단에서도 패션리더 성향이 강한.

이 집단의 구성원이 화장을 통해 얻는 긍정적 자아

이미지와 개성표현을 부각시킴으로써 외모관심집단

이나 무관심집단으로 하여금 화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외모관리 및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전달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

즌마다 변화하는 메이크업 제품의 트렌드 세미나를

유행선도집단을 대상으로 개최함으로써 일반 대중들

에게 제품관련 정보를 구전이나 시각적으로 영향력

을 행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모션 전

략이 필요할 것이다.

외모관심집단은 대 여성 중 전형적인 대20~30 20

대학생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집단은 외모에 관.

심이 높은 집단으로 의복 착용 시에도 독특한 스타

일보다는 신체적 매력을 돋보이고자 하며 동시에 활

동성을 추구한다 색조화장으로 자신을 표현하지만. ,

그에 비해 화장품 구매를 위해 낮은 비용을 지출한

다 저가 화장품 업계는 외모관심집단을 주요 타깃.

으로 선정하고 적은 투자로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

고 표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품개발과 함께 인터,

넷을 적극 활용하여 이러한 제품 정보를 전달할 필

요가 있다.

무관심집단은 유행이나 외모에 관심이 낮은 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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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로 구성되었다 이 집단은 의복 착용 시 외적.

측면보다 편리성을 추구하지만 화장에서는 여성스,

러움과 젊어지고 화사한 미적 혜택과 결점보완의 기

능적 혜택을 추구한다 자아존중감이 세 집단 중 가.

장 낮고 화장품 정보수집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

용하지는 않으나 가족 친구와 같은 인적 매체 활, ,

용이 높은 편이다 이 집단은 화장을 통해 대 여. 30

성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초화장품

관련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부터 점차 노. 30

화가 발생하면서 미백효과나 주름방지 탄력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마케팅에 주력함으로써 안티

에이징을 통한 아름다움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정보는 인터넷이나 잡지의 활용도가 낮은 집단

의 특성상 친구나 동호회를 이용한 구전마케팅을 활

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유행선도력과 외모관심 정도에 따라 구분된 유행

선도집단 외모관심집단 무관심집단은 인구통계적, ,

특성과 의복추구혜택 화장추구혜택 화장행동에서, ,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

는 것은 화장품 시장의 세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관심집단은 외모에는 관심

이 낮지만 이 집단의 기본적인 화장혜택 욕구를 충

족시켜주기 위해 사용이 간편하지만 효과적인 기초

화장품을 제안함으로서 화장품시장에서 배제하기,

보다는 하나의 니치 마켓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고 본다. 그러나 세집단의 규모가 다르고 특히 직,

업이나 연령을 비교하는데 집단별 셀의 크기가 작아

의미를 확대해석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무관심집단.

의 경우 직업군별 셀 값이 작아 연구결과 해석에 한

계가 있다.

본 연구는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는 대 여성20~30

을 응답자로 한정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

한 연령층과 지역적인 확대가 필요하여 일반화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응답자의 제한된 화장행동을 측정.

하였기 때문에 추후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나 클렌징

제품 등 구체적인 제품의 속성 및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유행선도력이나.

외모관심도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화장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이나 가격

인지차원 쇼핑성향 등을 매개로 연구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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